
TV조선의 미트는 대한민국에 트롯 열풍을 일으킨 주체적인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때문에 시청자들도 2회를 손꼽아 기다렸고, 참가자 역시 피나는 노력의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따라서 미트는 시청자들의 지대한 관심에 대해 책임감으로 부응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번 미트의 마스터 군단은 너무나도 참담한 실망감의 결정체다.

개인의 노래 취향은 시청자의 몫이다. 

어찌 심사위원들이 개인적인 호불호로 절대적인 평가를 한단 말인가.

오디션 프로의 생명력은 공정한 심사기준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구성은 물론 엄정한 심사기준이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런데 신뢰할 수 없는 마스터의 조합이 매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심사 결과로 이어진다.

가령, 우승부에만 살얼음 잣대를 들이댈 거라면 우승부 자체를 구성하지 않았어야 옳은 일일 것이다.

참가자 모두는 공평하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은 공정한 평가를 받아야 타당하다.

자신의 기준에 모자라서 하트를 누르지 않았다는 언급조차 부끄러운 심사평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불쾌감을 자아낸다.

심사위원이라면 최소한 새내기 가수가 아닌, 

전문적인 작곡가가 중심을 이루어야 설득력이 있지 않겠는가.


